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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(위원장 최장복 : 이하 IT 연맹)은 한국노총에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모금액 을 전달했다. ��이는 IT연맹이 지난 7월 20일부터 산하 30개 회원사로부터 모금한 것으로, 이번 모금은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함에 따라 전속성이 약하고 관리 의 실체가 가시적이지 않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이루어 졌다. ��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약 17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까지 플랫폼 노동으로 대체되고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��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에는 IT연맹 산하 회원사를 비롯, 지난달 식품산업노련을 시작 으로 관광서비스노련, 외기노련, 화학노련, 서울 지역본부, 광산노련, 의료노련, 광주지역본부, 담배 인삼노조, 사립대연맹, 강원지역본부, 우정노조, 금 속노련, 공무원연맹, IT사무서비스노련, 교육연맹, 공공·사회산업노조, 자동차노련, 연합노련, 인천지역 본부, 경기지역본부, 전택노련을 비롯해 단위 노동 조합 등이 참여했다. ��최장복 IT연맹 위원장은 먼저 “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현장이 어려운 가운데 모든 회원사가 모금운동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”고 밝힌 뒤 “어려운 상황이지만 플랫폼노동공제회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지들과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”고 약속했다. ��한편, 한국노총은 7월 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, 사회적 보호장치가 전무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플랫폼노동공제회를 설립하기로 하고, 모금운동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.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 플랫폼노동공제회는 목돈마련 지원사업, 생활 안정자금 대출, 건강증진 지원사업, 직종별 공제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.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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